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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결코악재가아니다!
원/달러환율 1100원이무너질위기에처해있다고한다.
IMF·세계은행 등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환율전쟁을 중재하는데 실패하고 미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면서 10월11일 1110원에근접했기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인상할가능성이큰것도영향을미치고있다. 9월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하
는어이없는결정을내렸으나 9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로예상치 3%대초반을웃돈마당에마냥처다만
보고있을수는없는궁색한입장으로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당국의 개입이 없으면 1000원 이하
로내려가는것도시간문제라고보고있다. 엔/달러환율이 90엔을넘어 81.96엔으로 80엔에근접해있고, 원
/엔환율도 100엔당 1356.71원으로지나치게평가절하돼있기때문이다.
문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내외 금리 차이 확대로 외국자금이 대거 유입돼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고 곧
수출경쟁력약화로이어져국내경기에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점이다.
만약 금융통화위원회가 7-9월 사이에 기준금리를 0.5-1.0% 올렸다면 경제에대한타격을줄이면서도정책효
과를달성할수있었으나현재는기준금리를올리기어려운상황으로변해있다.
원화 환율이 강세로 전환되면 당장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나아가 국내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석유화학도 원유 및 나프타 강세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수출물량 확대로 9월 수출액이 27억4600만달러로
7.1% 증가했으나 8월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됐다. 1-9월 수출증가율 32.5%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것으로 평
가되고있다.
여기에 원화환율이강세를지속하면수출증가율이둔화되는정도에그치지않고감소로전환될가능성까지높
아지고있다.
그러나석유화학은원료를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다고보아야하기때문에원화환율이강세를보여도그렇게
비관할입장은아닌것으로판단되고있다. 수출단가를내려야하는동시에수입단가도떨어지기때문이다.
특히, 플래스틱이나 정밀화학은 원료구매단가가 내려감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할수있는절호의기회로작용하
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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